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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온플랜 리뉴얼 기념 구좌 추가 이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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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8월 7일(월) 11시, 강원지역 진폐증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KT노사 공동 희망박스를 전달하고 대다수가 70~80대의 고령자인 환우들을 격려했다. ��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어 고생하는 광산 노동자의 현실을 환기하고 환우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전달식에는 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과 김인관 조직처장, 평창 및 태백 지부장, 회사 관계자와 강원 광산진폐권익연대의 구세진 회장 등이 함께했다. ��최장복 위원장은 먼저 “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1960대~1980년대 국가 에너지 산업현장에서 몸바쳐 헌신하셨던 광산노동자들께 감사 드린다”고 인사했다. ��이어 “진폐증 외에도 소음성 난청, 피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재승인 과정도 쉽지 않고 진폐증에 대한 인식확산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광산 노동자의 현실”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. ��계속해서 “KT 노사 희망박스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국가와 사회전반에서 진폐증 환우를 위한 지원과 정책이 잘 시행되기를 KT노사가 함께 응원하겠다”고 밝혔다. ��금번 희망박스는 쌀, 이불 등 10개 품목 생필품이 8월 초부터 2,300가구의 진폐증 환우 가정으로 배송된다. ��한편 1903년 석탄 개발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현재 태백 장성광업소, 삼척 도계광업소, 삼척 경동탄광 등 3개 탄광만 남아있으며 이 중 장성광업소는 2024년, 도계광업소는 2025년 각각 문을 닫을 예정이다. ��





노동조합, KT노사공동 희망박스 전달


산업화 당시 광부들의 희생·공로 기억해야…진폐증 환우들 격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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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8월 7일(월)








